
3-28-2010 주간 메시지 

성시: 시편 17:1-15 

본문: 고린도전서 15:12-26 

제목: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믿음 

     사람이 한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서 끝이 

난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살 이유가 있을 것인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름을 

즉시 알 수 있다. 고통 속에 살아갈 이유가 있겠는가? 죽으면 

편해질텐데 단 하루라도 살 가치가 있겠는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덜 냄새를 풍기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용기가 나지 않음은 

무엇때문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해본들 다 풀같이 시들고 꽃처럼 떨어질텐데 그런 헛 수고를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그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신다 (히 9:27). 그렇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입술로는 그렇게 외치지만 

그들 속에 있는 영은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알기에 두려움 

가운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배우는 

과학이나 철학은 육신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칠 수 없기에 무지가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는 사람의 

몸을,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 영을 만드시고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창 2:7). 그러므로 사람의 본체는 살아있는 

혼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도 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지만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조상의 혼령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육신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남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다. 평생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소망에 대하여 증거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는 헛된 일로 고생만 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거짓 

증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 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죽으실 

수 없었지만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에 우리의 죄값으로 죽음을 

맛보실 수 있었고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성경은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아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신다 (고전 

15:45).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살려주는 영을 통하여 몸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다 

(고전 15:22).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써 부활의 소망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증거했다 (고전 15:26). 사도 요한도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0:14)고 증거하면서 바로 불못은 사망을 지옥과 함께 멸하는 

곳으로 증거한 것이다.  

 

     구약 성도들은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어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멸하실 때까지 그들은 땅 속에서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하여 구약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나타난 

신앙고백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이다: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이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니다. 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4-15)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이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을 말한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다. 

 

     성경은 구약 성도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에 함께 

부활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며 그 당시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다시 한 번 확증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멀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더라.”(마 27:50-54)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말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 증거했다. 또한 

두 번째 부활할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을 

믿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으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부활하여 그분을 만날 것을 증거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6-18) 

사도 요한은 환란 끝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베임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을 통치할 것이라고 증거했다 (계 20:4-6). 

 

     마지막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 

부활하여 백보좌 심판대에서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할 사람들에 

대하여 증거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도 증거했다:“또 내가 

보니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1,12,15)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을 믿고 증거할 수 

있겠는가? 부활하신 그분의 영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사도 마울은 이에 대해 증거했다: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엡 1:19-20)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3-28-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7:1-15 

Main scripture: 1Corinthians 15:12-26 

Subject: Fundamental faith of Christian 

       Is there any reason why man live even a moment, if his or her 

life shall be ended in vain sinning for the whole life? Someone 

says, all things shall be ended with his death; but he seems not to 

know what he is talking about.  If he dies to rest in peace, is there 

any reason why he continues to live even a day? He’d better die 

when he is still young for them that preparer his funeral. Then why 

he dares not to die? Is there any reason why he pursues the lust of 

flesh, the lust of eyes, and the pride of life knowing all to be 

withered and to fall in vain? 

     The bible says, “As it is appointed unto men once to die, but 

after this the judgment.”(Heb. 9:27) Yes! Even though people 

insist with their mouth that all things shall be ended with death; but 

they fear death, for the spirit within knows of the judgment after 

they die. Science and philosophies cannot teach the things 

happening beyond death; so this ignorance brings forth fear unto 

them.  

     According to the scriptures, God made human body with the 

dust of ground, and the spirit through breathing his Spirit of life to 

be the living soul (Gen. 2:7). Therefore the main being of man is 

the soul. In other word, the soul shall not perish even after the 

breath of body disappears. Our forefathers had already known that 

the soul of man is to leave the body when they die, even though 

they had not known God and Jesus either. That was the reason why 

they gave offering unto the souls of their ancestors.  

 

     In the main passage, Apostle Paul testifies of the resurrection of 

body. In other word, he is talking about the resurrection after man 

dies.  He also testifies that the resurrection of Jesus gives us the 

hope of resurrection of man. He spent his whole life to testify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as well as of the hope for them that 

believe in him; so his life was supposed to be in vain with troubles 

and being a false teacher without resurrection of Christ. He also 

said, if in this life only we have hope in Christ, we are of all men 

most miserable. 

 

     Jesus Christ, the Son of God couldn’t die because he has no sin 

at all; but he could taste the death carrying the sin of the world, and 

he rose again. The bible says, the first man Adam was made a 

living soul, the last Adam, Christ manifested in the likeness of 

Adam was made a quickening spirit (1Cor. 15:45). Therefore, they 

that receive his Spirit through faith also can live again through the 

quickening spirit.  As in Adam all die, even so in Christ shall all be 

made alive (1Cor. 15:22). Through the Spirit of Christ we can have 

the faith that overcomes the world. 

 

     The will of God is to take away the sin and death out of the 

world. Apostle Paul testifies in the main passage, “The last enemy 

that shall be destroyed is death.”(1Cor. 15:26) Apostle John also 

testified: “And death and hell were cast into the lake of fire. 

This is the second death.”(Rev. 20:14)  He testified of the lake of 

fire as the place to destroy death with the hell. 

 

    The saints also had died with the hope of resurrection. But they 

had to wait upon the Christ who shall appear to die on the cross for 

their sins, and to rise again from the dead, and to destroy sin and 

death. Through the confession of faith of David, we can hear the 

confession of faith of the saints in the age of the Old Testament: 

“ 
14

From men which are thy hand, O LORD, from men of the 

world, which have their portion in this life, and whose belly 

thou fillest with thy hid treasure: they are full of children, and 

leave the rest of their substance to their babes.  
15

As for me, I 

will behold thy face in righteousness: I shall be satisfied, when 

I awake, with thy likeness.”(Ps 17:14-15) In other word, all the 

worldly men just lived for food, reproduction, and treasures 

without the hope of resurrection.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The bible testifies of the resurrection of the saints who died 

before Christ very clearly; and it was confirmed by a Roman 

centurion again:  “
50

Jesus, when he had cried again with a loud 

voice, yielded up the ghost.  
51

And, behold, the veil of the 

temple was rent in twain from the top to the bottom; and the 

earth did quake, and the rocks rent; 
52

And the graves were 

opened; and many bodies of the saints which slept arose, 
53

And 

came out of the graves after his resurrection, and went into the 

holy city, and appeared unto many.  
54

Now when the centurion, 

and they that were with him, watching Jesus, saw the 

earthquake, and those things that were done, they feared 

greatly, saying, Truly this was the Son of God. “(Matt. 27:50-

54)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m as the first fruits that rose again 

with Christ. And he also testified of the second group of 

resurrection of the Christians that shall rise again when Christ 

comes, saying the dead in Christ as well as the living in him shall 

meet the Lord in the air: “
16

For the Lord himself sha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shall rise 

first:  
17

Then we which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shall we ever be with the Lord.  
18

Wherefore comfort 

one another with these words.”(1Thes. 4:16-18) 

Apostle John testified, they that were beheaded for the witness of 

Jesus, and the word of God, and which had not worshipped the 

beast, neither his image, neither received his mark upon their 

forehead, or in their hands; and they lived and reigned with Christ 

a thousand years (Rev. 20:4-6). 

      Regarding the last resurrection after the Millennium of Christ,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m that shall rise to be judged at the 

white throne of God as Apostle John testified:  “ 
11

And I saw a 

great white throne, and him that sat on it, from whose face the 

earth and the heaven fled away; and there was found no place 

for them. 
12

And I saw the dead, small and great, stand before 

God; and the books were opened: and another book was 

opened, which is the book of life: and the dead were judged out 

of those things which were written in the books, according to 

their works. …   
15

And whosoever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was cast into the lake of fire.”(Rev. 20:11,12,15) 

 

      How can we testify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as well as our 

resurrection with him? Except man that has received the Spirit of 

Christ cannot understand neither believes.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 
19

And what is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to us-

ward who believe, according to the working of his mighty 

power,   
20

Which he wrought in Christ,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set him at his own right hand in the 

heavenly places,”(Eph. 1:19-20) 

What about being the witness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and 

glorify the Lord?      


